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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바울을 통한 행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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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시대 주님의 역사를 이룬 사도바울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 역사를 펼 수 있었는지 여쭈었습니

다.>

사도바울에겐 한이 있었다. 

살아 생전에 나를 보지 못했던 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큰 것이다.

나의 육신을 볼 수 없으니, 나의 영혼을 보고자 하였고 

나의 사랑을 느끼고 만지길 원했노라.

그 어떤 것보다 사도바울은 실천한 자이다.

행함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왔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사도바울은 

실천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깨달은 자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자가 아니겠느냐.

행함으로 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닫게 되며, 

행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행하면서 모든 역사 일어난다.

실천의 강자가 되어라. 

사도바울은 실천이 강했던 자이다.

너희 선생은 사도바울을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말보다 실천이다.’는 내가 철저히 가르쳐준 말이다. 

실천에 능함으로 세상을 이겨냈으니, 

이미 승리한 역사이로구나. 

어떤 이론보다 실천함으로 역사를 펴온 

중심인물의 역사로다. 

나는 나의 모두가 이리 되길 원하노라

사도바울의 노정처럼, 선생처럼 실천함으로 

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자들 되길 원한다. 

그리하자.

섭리 신부들이여.

2010년은 더욱 실천의 표적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한해를 통해 나는 나의 역사를 쓸 것이다.

그러니 모두 근신하며 깨어나라. 

모두 깨어날지어다.

무지에서 깨어나고 세상에서 깨어나고 실천함으로 깨어나

라.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겠노라. 

나와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지구촌 되어라.

행함으로 모두 역사 일어날지어다.

너희 선생도 단단히 각오하였다.

그 좁은 곳에서도 행함의 표적 보이고 있노라.

모두 그리할지어다. 

행하는 자의 곁에 주 예수.


